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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명이 넘어서고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.4와 BA.5가 유행하면서 

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. 

• 특히 질병관리청에서는 남아공발 BA.5가 국내에서 우세종으로 바뀔 것으로 밝혔는데 BA.5는 

더 빠르고 면역을 뚫어 감염력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미감염자는 더 빨리 

감염되고 기존 감염자는 다시 재감염 위험이 높음. 다만 중증도는 높지 않음. 

• 전세계적으로 BA.5변이 검출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4차 백신 접종에 대한 

검토를 진행 중, 새로운 변이에 대한 개량백신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. 

• 미국 FDA는 백신 회사들에 BA.5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개량하도록 권고했으며 화이자가 

올해 10월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음. 

• 정부에서는 13일 재유행 여부를 판단해 방역, 의료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, 과거와 같은 

강력한 거리두기 보다는 추가적인 백신 접종에 대한 권고 가능성이 높을 전망. 

오미크론 하위변이 바이러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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